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이란, 한국상품 수입승인 추가보류
KOTRA, 10월19일 3건 수입허가 보류 … 20만달러 이상 수출 타격

이란은 10월19일 3건의 한국상품 수입에 대해 승인을 추가 보류했다고 코트라(KOTRA)가 10월20일 발표했

다.

KOTRA는 “이란이 10월19일 3건의 한국상품 수입에 대해 승인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란의 한국산 

수입금지 사태는 현지 주말 이후인 10월22일 움직임을 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테헤란 무역관이 이란 상무성 국장급과 통화한 결과 한국산 수입 승인을 재개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특히, 10월 17-18일 한국산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에서 19일에는 부문 수입금지로 일부 완화된 분위기를 보

이고 있다. 10월19일 수입신청 4건 중에서도 3건은 보류되고 1건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KOTRA는 이란이 현지 한국대사관, 무역관, 주재상사, 한국상품 바이어 등으로부터 항의성 확인요청을 수없

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 한국산 원부자재 공급이 불가결한 자국 산업 사정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

다고 풀이했다.

KOTRA는 공식적인 한국산 수입승인 재개 답변에도 불구하고 이란 당국이 원부자재를 제외한 건당 20만달

러 이상의 불요불급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입허가를 발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

확인 정보가 있어 어떤 형태로든 한국상품 수입에 대한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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